
2024년12월17일 성도의 기도

본문:계8:3-5

제목:성도의 기도
3: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

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

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은 지금도 쉴 새 없이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살전5:17

17: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그것은 결코,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불행과, 환난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50:15

15: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소경 거지 “바디매오의” 호소는 

참으로,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막10:48

48: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한 가나안 여인의 호소도, 매우 

마15:21-28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참된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마26:41

40: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행2:42

42: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

기를 힘쓰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되는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1)향로에 “담아”집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제단이 2가지가 있습니다. 

①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출27:1-8

1: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2: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

을 놋으로 싸고

3: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4: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5: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6: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7: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메게 할지며

8: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

게 하라

②제사의 시작과 끝에서 드렸던, “분향을 위한 제

단”입니다
출30:1-10

1: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2: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3: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테를 두를지며

4:금 테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메는 채를 꿸 곳이며

5: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6: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

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7: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

를지며



8: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에 끊지 못할지며

9: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

제의 술을 붓지 말며

10:아론이 일 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 

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런데 본문 3절에서 “요한은” 

계8:3

3: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는 분향의 제단 앞에 드리려는 

향로와, 향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향'이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 주석가들은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향기를 발하는 '향'으로 

취급하며, 이 부분을 지나갑니다.

계5:8

8: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한 점을 연관하여 생각할 때

천사가 가진 많은 향은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따라서 향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로서 

함께 향로에, 담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거룩한 향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측량하실 분향에 없어서는 안 될, 참된 향기입니다.

2)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계8:4

4: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본문 4절에 보니 

향연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마치 분향 시에, 향연이 위로 올라가듯

 천사들의 손에 의해,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천사들은 지금도 

향내 나는, 기도를 담고자 우리 곁에, 기다리고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제물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안다면 

이것은, 무지요, 큰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2.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되는가?
1)응답은 다시 “향로에” 담습니다.
계8:4

4: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본문 4절에서 
성도의 기도는, 향로에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본문 5절을 보면 
5: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하였습니다. 

5절 말씀은, 곧 기도의, 응답에 대한 표현입니다. 

뇌성과, 번개와, 지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의 원수들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지 

천사는 향로에, 그것을 담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열납하시고 

이미 그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담아, 가도록 할 것인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땅에 쏟을 때 “응답이” 시작됩니다.
향로에 담긴 것을, 땅에 쏟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표현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천사들이 행동할 준비를 끝 내었습니다.

계8:6

6: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행동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향로에 향기로운 향을 준비합시다.


